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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교육과

정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을 한 선행 연구 대부

분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그래서 초·중학교 교과서를 연계하여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양상을 다루는 것도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중 ‘문법’ 영역

성취기준이 구현된 단원이다.

먼저, 2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의 ‘문법’ 영역 용어의 빈도를 추출하고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일

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설명어’를 사용하였고 중학교 교과서

에서는 ‘개념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교 급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3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영역 용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

을 제안하였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가 동일한 교육과정

에 의해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의 차이 때문에 ‘문법’ 영역 단원의 용어 사용에서 연계

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달리 사용되는 등 용어 사용의 측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에서 학년 군별로 위

계적으로 사용할 것과 통일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초·중학교 교과서에서 연

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나

교과서를 편찬할 때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주제어 :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서, ‘문법’영역, 용어, 성취기준, 일관성,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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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머리

이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단원에 사용된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문법은 체계적이어야 하고 교육적으

로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문법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서 일관성 있고 연계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

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동일 선상에 있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1)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2) 지금까지 열 차례 정도 개정·고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이 설정된 것은 4차 교육과정3)부터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4) 이 연구에서는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단원에 사용된 용어의 사용 실태에 관

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서의 문법 용어에 관한 선행 연구는 박재현 외(2007, 2008a,b), 정달영(2005,

2012), 이동석(2015), 박용찬, 홍성운(2014), 조진수(2017) 등을 들 수 있다. 김은성 외(2007)은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관련 지식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내면화되는지 그 양상을 조

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운 분야 용어의 인식도를 통해 학습자의 음운 지식 내면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박재현 외(2007, 2008a, b)는 4차에서 7차까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말소리’, ‘단어’, ‘문장’ 단원에 사용된 용어의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이 일

련의 연구에서는 역대 국정 『문법』 교과서 말소리 단원의 문법 용어를 계량하여 그 출현

양상과 추이를 분석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정달영(2005)는 학교문법 통일안이 마

련되기까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정달영(2012)는 학교문법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와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 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동석(2015)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음운 단원을 대상으로 구성과 내용 면을

1)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2) 실제 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은 이미 1946년 9월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

다(노명완 외 1996/2013: 58).

3) 교육과정의 명칭이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는 ‘○차’라는 명칭을 붙였고 2007년 개정 교

육과정부터는 개정된 연도를 붙여서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라 부른다.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은 생략하고 ‘○차’와 ‘0000 개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4) 2017년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에서는 2011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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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박용찬, 홍성운(2014)는 『문법』(1985), 『문법』(1996), 『문

법』(2002)를 대상으로 문법 용어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대상

으로 용어 사용에 관해 살펴본 연구이다. 조진수(2017)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교과서 편수자료’에 수록된 ‘학교 문법 용어’를 대상으로 학교 문법 용어의 표상 유형을 연구

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 나타나는 ‘문법’ 용어 분석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여

학교 급별로 나누어 연구5)하였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연계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이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두 학교 급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

용 실태를 연계시켜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교 현장에

서 사용되고 있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실태를 살펴본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면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교과서 편찬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11 개정에 의해 편찬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중 ‘문법’ 영역 단원이다. ‘문법’ 영역 단원에

나오는 용어 사용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교과서를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여 원시 말

뭉치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이것을 ‘TXT’ 파일로 변환하여 ‘AntConc 3.2.1.w’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단어 단위 빈도를 분석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수작업을 거쳤으며, 구 단위 이상은 교과

서에서 직접 목록을 뽑는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그

리고 3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영역 용어 목록을 통해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용어 사용의 연계성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4장에서 마무리한다.

5) 문법 용어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로 박수자

(2015)와 천경록(2016a, b)를 들 수 있다. 박수자(2015)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학습의 학교 급별

연계성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교육과정 연계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읽기 영역을 중

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의 읽기 성취 기준과 국어 교과서 읽기 단원 구성, 국어 교과서의

읽기 학습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천경록(2016a)는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국

어 교과서가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도를 국어 교과서의 접합성(articulation)이라고 명명하고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9 개정 시기의 초등 6학년 2학기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1학

기 검정 교과서 중에서 채택률이 높은 상위 5종을 사용하였고, 분석 관점은 교과서 체제, 내용, 제재

였다. 천경록(2016b)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과 연계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연계성 관련 교사 교육 경험, 학교 급의 국어과 연계성 정도, 연계성

향상 방안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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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과서 ‘문법’ 영역 용어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에 사용된 용어의 사용 양상을 살

펴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한 단위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 제도, 시

설 공간, 교육 목적, 교사 배치, 수업 운영 방법, 학습자의 발달, 교과서 제도 등 여러 가지 면

에서 차이가 있다. 교과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등 『국어』는 국정제로, 중학교 『국어』는

검정제로 개발되고 있다. 개발 주체와 개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천경록, 2016a, p. 238). 학교 급이 다른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교과서 내용 중에서 문

법 영역의 내용을 골라 뽑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는 2011 개정에 의해 편찬된 16종의 교

과서 중 하나를 선정하였다. 2011 개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 중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이지만 중학교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16종이 검정을 통과하였으나 14종의 교과서

가 사용되고 있다. 하위 9종의 채택률은 1.0%에서 5.5%로 높지 않고 상위 5종(㈜천재교육(대

표저자 노미숙), ㈜천재교육(대표저자 박영목), ㈜비상교육(대표저자 김태철), ㈜미래엔(대표

저자 윤여탁), ㈜창비(대표저자 이도영))의 채택률 합계는 66.4%이다(천경록, 2016a, p. 245).

그 중에서 천재교육(대표저자 노미숙)의 교과서가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 중 하나이기 때

문에 이 교과서를 선정하였다.6) 이 교과서 ①-⑥권을 대상으로,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을 반

영하여 편찬된 11개의 소단원 본문에서 문법 영역 용어를 뽑고 그 빈도를 작성하였다. 초등학

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문법’ 영역 용어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 『국어』

먼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출하여 제시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에서 문법 용어를 발췌하였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개념

어’와 더불어 ‘설명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먼저 ‘개념어’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설명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6) 논문 심사과정에서 중학교 교과서의 대표성에 관해 지적을 받았다. 14종의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문법 영역 용어 사용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후고를 기대해

본다.

7) 문법 용어는 개념을 담고 있는 ‘개념어’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설명어’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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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2011

개정

낱자 이름과 소릿값,

고유어(토박이말), 낱말의 의미

관계,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부호

낱말의 소리와 표기, 표준어와

방언, 낱말 확장 방법과 어휘,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문장의

끝맺음, 높임법과 언어 예절

낱말(발음과 표기, 띄어쓰기),

상황에 따른 낱말의 해석, 국어

어휘(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절

연결 방식과 문장, 문장 성분과

호응 관계, 관용 표현의 사용

(1) a. 고유어(37)8), 관용어(9), 그림말(3)9), 낱말(306), 높임말(45), 느낌표(3), 다의어(24), 동형어(8), 마침

표(3), 맞춤법(3), 명사(3), 명언(5), 모음자(35), 목적어(2), 문맥(2), 문장(105), 물음표(3), 반대말(3),

반말, 받침(2), 발음(23), 방언(52), 부정(2), 비속어(12), 사투리(7), 서술어(20), 속담(19), 순우리말

(2), 어휘, 예사말(5), 외래어(24), 우리말(11), 유행어(8), 은어(5), 일상어, 자음자(29), 주어(13), 준

말, 토박이말(30), 표기(13), 표준어(47), 한자어(21), 호응(12)

b. 관용 표현(80), 문장 부호(13), 문장 성분(8),

(1a)는 단어 목록이고, (1b)는 구 목록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낱말’이 306회로 가장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표 1> 초등학교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핵심어

‘낱말’은 언어 학습 단위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음을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낱말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으므로 교과서에서도 가장 고빈도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높게 사용된 용어가 ‘문장(105)’인데 이 용어도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 전통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1b)에 제시된

‘관용 표현(80)’이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관용어’도 9회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5-6학

년군]의 성취기준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용 표현’ 속에 ‘관용어’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풀이된

다. ‘관용 표현’에 관한 내용은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긴 관용 표현을 통해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는데 2015 개정에서는 없어졌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개념어로 동의어 모두가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a. 방언(52)-사투리(7)

b. 고유어(37)-순우리말(2)-토박이말(29)

(2a)에서 보는 것처럼 ‘방언(52)’과 ‘사투리(7)’가, (2b)처럼 ‘고유어(37)’와 ‘순우리말(2)’, ‘토

8) 괄호 안의 숫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임.

9) 「명사」사람이나 생산물 또는 지시 사항 따위를 말 대신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표. 주로 교통 표지나

통계표 따위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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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말(29)’이 교과서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찾아보면 ‘방

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로 뜻풀이 되어 있고

‘사투리’는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어종으로 보면 ‘방언’은 한자어이고 ‘사투리’는 고유어이

다. (2b)의 예인 ‘고유어’ 역시 ‘언어’ 분야의 전문어로 표기되어 있다.10) 전문 용어는 원래 전

문가 집단에서 통용되는 말로 전문적인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전문 지식을 설명하기 위

해 쓰이는데 ‘개념어’를 습득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전문어인 동의어를 모두 제시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용어는 지속적으로 개념이 추가되어 만들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 관련어가 많아지기도 하고 사용 환경에 따라 하나의 용어에 많은 동의어

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술 용어를 사용할 때는 무리하게 고유어 용어를 사용하기보

다는 학문 문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이

동석, 2015, p. 180)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빈도수

에서 ‘방언’과 ‘사투리’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쉽다고 할 것이다. 특히, 한자를 많이 접하

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고유어인 ‘사투리’보다 한자어인 ‘방언’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설명어에 나타나는 구 단위의 용어이다.

(3) 같은 방식으로 소리 나는 낱말(3), 같은 소리가 나는 낱말(3),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 권유하는 문장,

글자가 같은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끝맺는 문장(14) 높임을 나타내는 말, 느낌을 나타

내는 문장,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7), 다듬은 말(순화어), 다른 나라의 말,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2),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한 낱말(2),

뜻이 반대인 낱말(9), 뜻이 비슷한 낱말(3),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7), 무엇인가를 묻는 문장(7),

설명하는 문장(9), 설명하는 문장의 끝맺음에 사용하는 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5), 성질

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3), 소리는 같지만 글자가 다른 낱말(3),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8), 시키

는 문장,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5),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3),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5), 함께 하기

를 요청하는 문장(7), 흉내 내는 말(11)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3)과 같은 구 단위의 용어인 ‘설명어’가 많이 등장한다. 이는 한 단어

인 개념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전문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설명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데 용어 제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a.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2),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5),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5),

b.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한 낱말(2),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3),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3)

c. 동형어-글자가 같은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10) 「명사」『언어』「1」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국어에

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따위가 있다. ≒토박이말ㆍ토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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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단어

100 이상 단어(229), 문장(173), 의미(137), 소리(117), 한글(100)

51-100 발음(91), 언어(74), 음운(74), 자음(52), 우리말(51)

11-50

표기(49), 혀(46), 모음(45), 형태소(34), 형태(29), 새말(26), 문자(22), 맞춤법, 성분, 조사, 표기법(이

상 21), 어근, 표준어(이상 20), 맥락, 어휘(이상 19), 겹문장, 담화, 명사(이상 17), 동사, 문법, 품사,

활용(이상 15), 종결, 한자(이상 14), 사동, 어미, 음절, 피동(이상 13), 다의어, 동음이의어, 변동,

서술어, 용언, 접사, 파생어, 홑문장(이상 12), 대명사, 탈락, 합성어(이상 11)

10 이하

단모음, 수사, 유행어, 형용사(이상 10), 끝소리, 부사, 이어진문장, 접미사, 주어, 체언(이상 9), 감탄

사, 관형사, 기호, 목적어, 안은문장, 어간, 전문어, 축약(이상 8), 거센소리, 부정, 주체(이상 7), 된소

리, 부사어, 안긴문장, 음성, 자립, 청유문(이상 6), 관계언, 독립언, 모음자, 받침, 사회성, 수식언,

안울림소리, 역사성, 의문문, 주동, 주성분(이상 5), 관형어, 낱말, 높임법, 동화, 명령문, 어법, 울림

소리, 윗잇몸, 자의성, 주동문, 창조성, 첫소리, 훈민정음, 한국어(이상 4), 감탄문, 겹받침, 구개음화,

두음, 발음법,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접두사, 준말, 평서문, 평순, 피동문(이상 3), 경구개음, 고유어,

능동문, 능동, 마찰음, 말소리, 목소리, 반의, 병서, 복합어, 비음, 사동문, 센입천장소리, 소릿값,

순음, 언어생활, 언어학자,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유의, 음소, 잇몸소리, 저모음, 조선어, 중모

음, 중의문, 치조음, 파열음, 파찰음, 한자음, 혓바닥, 후설(이상 2), 관형사형, 긍정문, 끝음절, 다의,

독립어, 머리글자, 명사형, 문자, 반대말, 반의어, 받침소리, 부사형, 부정문, 붙임표, 상의어, 순우리

말, 안울림, 어금닛소리, 유의어, 의성어, 의태어, 잇소리, 중의성, 콧소리, 평서형, 피동형, 혀뿌리,

혓소리, 흐름소리

(4ab)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여 설명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낱말’로, 어떤 곳에서는 ‘한 낱

말’, 어떤 곳에서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4c)는 하나의 ‘개념어’인 ‘동형어’에 대한 ‘설명어’

로 ‘글자가 같은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에서는 일관성 있게 기술할 필요

가 있다. 다음은 중학교 교과서의 용어 사용 양상이다.

2. 중학교 『국어』

이 절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용어를 추출하여 제시한다. 2011 개정

에 의해 편찬된 16종의 교과서 중 천재교육(대표저자 노미숙)의 중학교 국어교과서 ①-⑥권

의 내용 중에서 ‘문법’ 영역 교육과정이 구현된 소단원 11개이다. 이를 대상으로 단어를 추출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를 빈도수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학교 교과서의 ‘문법’ 용어11)

<표 2>에서 100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단어, 문장, 의미, 소리, 한글’이다. 이 다

섯 단어는 국어 문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표기’ 분야의 대표적인 키워

드라고 할 수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음운’, ‘단어 형성·품사’, ‘어휘의

유형·의미 관계’, ‘문장’, ‘담화’, ‘표기’, ‘어문규범’, ‘언어의 본질’로 나눌 수 있다.12) 교과서 본

11) 표 속의 괄호 안의 숫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빈도수임.

1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억조(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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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분석하여 이들이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빈도 단어가 ‘발음(91), 언어(74), 음운(74), 자음(52), 우리말(51)’인데 ‘언어’와 ‘우리말’은 ‘문

법’ 영역 전체와 관련이 되는 단어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음운’과 관련된 내용이다. 언

어 교육에서 ‘말소리’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문법’ 단원 전

체를 선정하여 추출한 용어이므로 어느 한 쪽으로 약간은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나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표 2>에서 빈도 ‘10 이하’로, 낮은 빈도로 사용된 목록에 ‘음운’과 관련

된 단어들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인 (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a. 음운 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b. 음운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5)의 성취기준이 교과서에서는 ‘음운 체계’나 ‘음운 변동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단원이 구

성된다. 그러므로 음운 관련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표 2>에서 낮은 빈도의

음운 관련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다른 영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음운 체계와 음운

변동 규칙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교과서에 이처럼 음운 관련 개념

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국어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되 학습자의 학습 부담량을 지나치게 늘리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것들을 선정하여 적정한 빈

도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박재현 외, 2007, p. 188).

다음은 ‘단어형성’과 ‘품사’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형태소(34), 형태(29), 새말

(26), 조사(21), 어근(20), 명사(17), 동사, 문법, 품사, 활용(이상 15), 용언, 접사, 파생어(이상

12), 합성어(이상 11)’ 등을 들 수 있다. 박재현 외(2008a, pp. 169-193)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새말(26)’이 눈에 띈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6)과 관련이 있다.

(6) a.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b.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6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관한 내용

이 교육과정에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고빈도로 사용된 단어로 ‘표기(49), 문자(22),

맞춤법, 표기법(이상 21)’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

다.’와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문장’과 관련된 것은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

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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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이다. 문장 관련 용어를 연구한 박재현 외(2008b, p. 233)에

서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 ‘표준어(20), 맥락(19), 담화(17)’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문법 용어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

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회성, 역사성(이상 5), 자의성, 창조성(이상 4)’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가 구현된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에서는 언어의 기호성, 추상성, 분절성 등을 구분하지 않고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언어의 기호적 특성의 하위 항목으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언어의 자의성과 기호성이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본

질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한 2011 개정의 교과서에서는 언어의 기호성을 언급하

지 않고 언어의 자의성을 바로 제시하고 있다(김윤신, 2016, p. 34). 다음 장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법’ 영역 용어 사용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문법’ 영역 용어 사용 개선 방안

이 장에서는 2장의 목록을 토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법’ 영역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 교육에서 실질적인 ‘문법’ 교육은 8·15 광복 후부터 비롯

되었다. 광복 직후 몇 년 동안 이전에 나왔던 문법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약간의 개편을 거쳐

현실적 요구에 충당하는 수밖에 없었다(정달영, 2012, p.82). 그러나 이때의 문법 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부터 문법 통일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1962년에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 지도 지침’을 펴내면서 학교 문법 통일안을 준비했고 통

일안이 마련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 후 1979년에 고등 문법 5종을 검인정

으로 채택하면서 또 한 차례의 통일이 있었다. 이 때 문법체계와 용어는 이전에 통일하였던

문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통일된 문법 교재가 만들어졌지만 국어학계와 문법 연구가

들은 통합 교재의 필요성13)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가 1985년 탄생된 고등학교 『문법』 교과

서라 할 수 있다.14) 이처럼 통일된 교과서가 나오고 용어 사용 또한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

13) 현재 학교 문법의 용어와 체계가 교과서마다 달라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

일함으로써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공통된 학교 문법을 학습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 기본 교양을 간

추게 함

1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82년 3월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보고서로 ‘학교 문법

체계 통일을 위한 연구’를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1983년에 문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진과 집

필진을 구성하고 검토본을 집필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1985년에 편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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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단어

언어일반 기호, 주체,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창조성, 한국어, 언어학자, 조선어

음운

음운, 혀, 음절, 변동, 탈락, 단모음, 끝소리, 축약, 거센소리, 음성, 안울림소리, 동화, 울림소리, 윗잇

몸, 첫소리, 겹받침, 구개음화, 두음, 발음법,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평순, 경구개음, 마찰음, 말소리,

목소리, 비음, 센입천장소리, 소릿값, 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음소, 잇몸소리, 저모음, 중

모음, 치조음, 파열음, 파찰음, 한자음, 혓바닥, 후설, 끝음절, 머리글자, 받침소리, 안울림, 어금닛소

리, 의성어, 의태어, 잇소리, 콧소리, 혀뿌리, 혓소리, 흐름소리

형태
형태소, 조사, 어근, 문법, 품사, 활용, 어간, 어미, 용언, 접사, 접두사, 접미사, 파생어, 합성어, 대명

사, 수사, 부사, 감탄사, 관형사, 관형사형, 체언, 관계언, 독립언, 수식언, 자립, 복합어, 붙임표

통사

겹문장, 종결, 주동, 사동, 피동, 홑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안긴문장,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감탄문, 평서문, 주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높임법, 주동문, 피동문, 능동문, 능동, 사동문,

긍정문, 부정문, 평서형, 피동형, 명사형, 부사형

어휘·

의미
새말, 맥락, 담화, 전문어, 반의, 유의, 중의문, 다의, 반의어, 상의어, 유의어, 중의성

표기 문자, 표기법, 훈민정음, 병서

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념어’로 된 문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개념어를 설명하는 ‘설명어’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2011 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은 공통교육기간에 포함되고 공통교육과정으로 개발되었다. 즉,

교육과정만 놓고 본다면 학교 급이 나누어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연계

가 단절될 이유는 많지 않다(천경록, 2016, p. 238). 그러면서도 9년의 학년별 수준차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법 용어 제시는 학년별 수준차를 고려하면서도 연속성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초·중학교 문법 영역 용어 사용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

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용어와 통일하거나

수정해야 할 용어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1. 위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용어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국어 교과서의 학교 급별 연계

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어 학습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

에서 사용된 학습 용어의 일관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박수자, 2015, p. 292). 그러면서도

초·중·고생의 차이를 생각해서 수준별로 위계가 있었으면 한다는 중등 교사들의 의견(이관규,

200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문법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 위계성의 측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 급을 고려하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영역의 용어가 초등학교

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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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중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문법’ 영역의 용

어들이다. 이 용어를 ‘언어일반, 음운, 형태, 통사, 어휘․의미, 표기’ 영역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 중 ‘음운’ 영역의 단어가 가장 많다. 이는 ‘국어의

음운’과 관련된 단원이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발음’이나 ‘소리’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이

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운 관련 단원의 문법 용어를 계량적으로 연구한 선행 연구(박재현 외, 2007, p. 188)

에서도 음운 관련 개념 용어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되 학습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

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것들을 선정하여 적정한

빈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15)

<표 3>과 관련된 내용이 초등학교에서는 용어를 풀어서 쓴 설명어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용어 차이가 생긴다.

<표 4> 초·중등 문법 용어의 차이

초등 중등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

느낌을 나타내는(표현하는) 문장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

：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형용사

동사

동음이의어

：

：

<표 4>에 나타나는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문법 분야의 전문 용어

라고 할 수 있는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 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등

학교에서 주로 설명어만 접하다가 중학교에 진급한 학생들이 개념어를 접하게 되면 혼란스러

워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법 교육 학

습 내용의 위계화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배열하는 것’은 기본이다. 문

법 용어 제시도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이 옳다. Piaget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 발달은 세계를 지각하는 방법의 질적 변화를 수반하며, 이 지적 발달 단계를 ‘감각 동작

기, 전조작적 사고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이홍우, 2006,

p. 105).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로 보았을 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

상을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이후를 형식적

15) 이는민현식(2002, pp. 71-129)에서 지적한국어지식교육과정의위계화와도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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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로 보면 이 시기에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

며 맥락에서 벗어나 명제적 사고를 할 수 있다(양세희, 2015, p. 145). 그러므로 초등학교 저학

년과 고학년 시기를 나눌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중학교와의 연계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다음 <표 5>와 같은 방안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표 5> 위계성을 고려한 초·중등 문법 용어 사용

초등 중등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

느낌을 나타내는(표현하는) 문장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

：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형용사

동사

동음이의어

：

：

↓
초등

중등
저학년 고학년

설명어 설명어+개념어 개념어
무엇인가를 (궁금한것을) 묻는문장

느낌을 나타내는(표현하는) 문장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

：

무엇인가를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

느낌을 나타내는(표현하는) 문장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글자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

：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형용사

동사

동음이의어

：

：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형용사

동사

동음이의어

：

：

<표 5>에서처럼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설명어’를, 고학년에서는 ‘설명어’와 ‘개념어’를 함

께, 중학교에서는 ‘개념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

에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용어이다.

(7) a. 고유어 / 순우리말

b. 외래어 /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

(8) a. 반대말(반대 낱말, 반대말, 반대인 낱말) / 반의어

b. 흉내 내는 말 / 의성어, 의태어

(7)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고유어’와 ‘외래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순우리말’과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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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인 풀이된 설명어를 쓰기도 한다. 또한 (8)에 제시

된 ‘반대말’과 ‘흉내 내는 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한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반의어’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8a)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에서는 ‘반대말’과 더불어 ‘반대 낱말, 반대인 낱말’도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사용

하는 ‘반의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8b)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는

‘흉내 내는 말’만 사용하고 ‘의성어, 의태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7)에서처럼 초등학교와 중학

교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풀이된 말을 쓰기도 하지만 (8)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문법 용

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16)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설명어로 풀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고학년이 되면 설명어와 함께 개념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왜냐하면 학교 급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용어

가 달라지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도 비슷한 경우이다.

(9) a.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5)

b.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5)

c. 명사 /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5)

(9ab)는 ‘형용사, 동사’ 대신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는 개

념어인 ‘형용사,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어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과 ‘움직임

을 나타내는 낱말’만 사용한다. 하지만 (9c)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개념어인 ‘명사’도 사용

하고 설명어인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9)에서처럼 초등 교과서에서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없다. ‘명사, 동사, 형용사’는 모두 ‘품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학생 입장

에서 달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서는 ‘설명어’를 사용하여 서술한 후에 고학년에서는 ‘설명어’와 ‘개념어’를 함께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즉, 학년 군별로 용어 사용에 위계성을 부여해야 한다.

2. 통일하거나 바로잡을 용어

앞 절에서 살펴본 용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계화하여 사용해야 하는 용어를 살펴보

16) 이와 같은 일관성의 문제는 박용찬, 홍성운(2014, p. 2)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출간되어 사용

되고 있는 검정 교과서의 문법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17)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초등 저

학년과 중학교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두 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적으

로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둘 다를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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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이 절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일해서 사용해도 되거나 고쳐야 할 것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10) a.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b.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10)은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으로 (10a)는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성취기준이고

(10b)는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기준이다. (10)에서 사용된 용어의 차이는 초등학교에서는

‘낱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중학교에서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2011 개정 교육과

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낱말’의 사용 실태는 (11)과 같다.

(11) a. 낱말(306)

b. 낱말 관계, 낱말 기본형, 낱말 놀이, 낱말 모음집(15), 낱말 발음(3), 낱말 분류하기, 낱말 소리 나

는 방식, 낱말 짜임이 같은 것, 낱말 짜임이 같은 낱말, 낱말 찾기(3), 낱말 카드(4), 낱말 학습(5),

반대 낱말의 뜻, 낱말들의 짜임, 낱말을 이루고 있는 글자의 순서, 낱말의 관계(16), 낱말의 기본

형(2), 낱말의 뜻(49), 낱말의 모양(2), 낱말의 분류 기준, 낱말의 종류(2), 낱말의 짜임(11), 낱말이

실리는 순서

(11)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낱말’과 이것을 포함하는 어구를 뽑은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

서에서 (11a)처럼 ‘낱말’은 306회 사용되었으며 ‘낱말’이 포함된 구는 (11b)의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의 동의어인 ‘단어’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 반대로 앞의 <표 2>에

서 본 것처럼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단어’가 229회 사용되었으나 ‘낱말’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는 단 4회만 등장할 뿐이다. 이 두 단어의 뜻풀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2) a. 낱말 : <언어> [같은 말] 단어(單語)

b. 단어: <언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철수가 영희의 일기를 읽은 것 같다.”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철

수’, ‘영희’, ‘일기12’, ‘읽은’, ‘같다’와 조사 ‘가11’, ‘의10’, ‘를’, 의존 명사 ‘것1’ 따위이다. [비슷한 말]

낱말2ㆍ어사10(語詞).『표준』

(13) a. 낱말: [언어] 자립성(自立性)과 분리성(分離性)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의존 명사나 보조 용언과 같

은 준자립어(準自立語)와 형식 형태소인 조사(助詞)도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다’에서

‘바람’, ‘이’, ‘불다’가 낱말에 해당된다.

b. 단어: [언어] 자립성(自立性)과 분리성(分離性)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최소한 1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뜻을 가진다. ‘학교에 간다.’에서 ‘학교’, ‘에’, ‘간다’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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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이고 (13)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이다.

(12-13)을 통해서 ‘낱말’과 ‘단어’는 사용되는 전문 영역도 동일한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어종이 다르다. 즉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밖에 없다. 대체로 한

자어 용어보다는 고유어 용어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서는 고유어가 쉬운 뜻이라 생각하여 ‘낱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한자어인 ‘단어’

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단어는 글자 수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한자어라는 사실조

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18)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단어’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다. 오히려 교과서에서 ‘낱말’과 ‘단어’를 학교 급별로 구

분해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념 정의에 혼란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와 중학교에서 ‘낱말’이나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급간 차이로 인해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앞 절에서 제안한 것처럼 학년 군별

로 위계화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낱말’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낱말’과 ‘단

어’를 함께 사용한 후에 중학교에서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과서에서 차이를 보이

는 경우 중 다음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14) a. 동형어

b. 동음이의어

(14a)의 ‘동형어’는 초등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와 동일한 표현

으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4b)가 12회 나온다. 이와 관련된 개념 정의를 ‘국어의미론 강의’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5)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언어적 현상을 동음성이라 하며 이러한 성질을 가진 단어를 동

음어라고 한다. 형태를 좇아 동음어라고 하지만 의미를 맞추어서 이의어라고도 하고, 두 가지 특성을

다 아우른 용어로 동음이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윤평현 2013: 159).

(15)를 통해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 하는데 형태나 소리에 초점

을 두어 ‘동음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음어’는 소리에 초점을 두지

만 ‘동형어’는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동형어’는 국어학 개론서에도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두

18) 전문 용어 동의어의 특성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표제어가 한자어일 때 고유어화 할 경우 대부분

신체 용어이거나 시각화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자어를 풀어쓰기 하다 보니 비활성 고유어를

사용하거나 용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점을 낳는다(권정현, 2015, pp.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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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나타나는 것은 ‘동음이의어’ 뿐이다.19)

[그림 1] 『연세한국어사전』의 ‘동음이의어’

[그림 1]은 『연세한국어사전』의 ‘동음이의어’ 표제어 처리이다. 즉 이 표제어의 관련어로

‘동음어’와 ‘동형어’가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즉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처럼 보편적인 용

어인 ‘동음이의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Ⅳ. 마무리

이 연구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단원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개선

점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이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

석을 한 연구 대부분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그래서 초·중학교 교과서를 연계하

여 ‘문법’ 용어를 다루는 것도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중 ‘문법’ 영역 단원이었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 용어에 관해 빈도를 추출하고 그 사용 양

상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 영역 용어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의 ‘문법’ 영역 단원

의 용어 사용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달리 사용되거

나 용어 사용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문법’ 영역의 용어 사

1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는데 뜻풀이는 ‘의미는 다르지만 형태나 표기가 같은 말

(원어)동형이의어, (유의)동음이의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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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학년 군별로 위계화하여 사용할 것과 초·중학교 교과서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거나 수

정해야 할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나 교과서를 편찬

할 때 ‘문법’ 영역의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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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Terms abou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Korean ‘Grammar’ Domain

Eok-Jo Kim

Assiant Professor, Dongguk University-Gyeong ju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low of Korean grammar area and the use of terms

throug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Korean language curriculums and suggest

improvements. It observed the flow of grammar educ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grammar area' of Koran language curriculum, and grammatical terms used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Korean text books.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1955, and has been revised and notified about 10

times. Among these, it can be said that 'grammar' area was established from the 4th

Educational Curriculum. Thus, the study from the 4th Educational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as conducted. The study inquired into the 'grammar' area

system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revised 7 times from the 4th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changes of terms. As a result, it could be seen

that the names in 'grammar' area have been changed into 'language', 'Korean language

knowledge', 'grammar, and the terms of 'contents' have been changed into 'contents', the

'contents by grade', 'detailed contents by grade cluster and 'achievement standard'. What

was discussed in this study can be stat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tudy reviewed the 'grammar' area unit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 books published by the 2011 Revised Curriculum. As a result, it could be

found that a word with the same concept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 books was

used as different concepts or the consistency of concepts was lacked in terms of using

terms despite the text books published by the same curriculum.

In Chapter 3, it was suggested that at the time of develop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 book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grammar area terms usabl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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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ying them are used like that and applied to text books by maintaining consistency.

Key Words : Korean language curriculum, text book, 'grammar area', terms,

achievement standard, consistence, 2011 Revised Curriculum, 2015 Revised Curriculum.


